“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를 읽고
                                                               식품영양학과 문희원

 몇 일 전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회사에서 남자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추천할 때 남자 같은 여자애가 있다고 추천한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니 너희가 더 잘해서 생각을 바꿔라.” 회사에서 남성을 더 원하는 이유는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충성심)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들으며 든 의문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남자가 더 책임감을 갖는다고…? 책임감을 판단하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게 되다 보면 가정에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 그것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연결되는 걸까… 그렇다면 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여자 남자 둘 다인데, 가장은 남성이나 세세한 가정의 일 즉 집안일 등 “집사람”의 느낌이 나는 역할은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사회 생활, 회사 안에서의 조직생활의 주체가 남성인 걸까…아직도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의 시기가 되면 직장에서 눈치 보는 것일까,,,왜 남자 같은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 남자 같은 것은 무엇이고 여자 같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의 꼬리는 끝이 없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을 해서 영토확장 등 무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만큼은 젠더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했다.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우월성과 권력을 나타낼 수 없는 사회다. 구식 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 나야 한다. 단순한 사람 차이일 뿐, 더 이상 사회의 관습이 젠더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규정할 수 없다. 

[bookmark: _GoBack] 즐겨 봤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울면서 “이건 여자 짓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이후로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울면서 위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여자 만의 행동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짓’은 주로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을 이를 때 쓰는 말인데 이 단어를 붙였다는 것이 거슬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을 작가는 의도하였으나 “여자 짓” 이라는 단어가 몰입을 방해했던 것 같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젠더의 역할, 차별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젠더에 관한 문제를 여태까지 못 느낀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 달았다. 우리 생활엔 성 차별적인 사고나 발언이 난무하고 우리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 즉 문화에 물들어 문제의식을 고취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최근 me too, 일처럼 누군가가 용기내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도 어이없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 나 또한 문화에 익숙해져 소극적인 태도로 살고 있었음에 반성하게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사회 문화 현상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문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떠한 사회적 역할도 포기하지 않고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이 고취되길 바라며 나도 페미니즘(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사고를 잊지 않고 살 것이다. 
